㈜신세계, ‘역대 최대’ 3분기 영업이익 달성

- 3Q기준, 총매출 2조 9,034억… 영업이익은 65% 신장, 1,643억 ‘역대 최대’
- 본업경쟁력 제고한 백화점, 내실 있는 성장ㆍ역대 최대 외국인 매출 성과
- 경영체질 개선하고 전문화 지속한 연결 자회사, 안정적 흑자 경영 구조
- 분기배당은 2배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,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써
 
㈜신세계가 역대 최대 3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외형과 수익성 확대를 이어갔다.
 
㈜신세계는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 2조 9,034억(+3.2%), 영업이익 1,643억원(+64.6%)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 
백화점 사업은 총매출 1조 8,565억원(+8.5%), 영업이익 1,037억원(+23.5%)으로 두 자릿수 증가, 외형과 이익이 동시에 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.
* 광주 · 대구 · 대전 등 별도 법인 합산 기준
* ㈜신세계 연결 공시에는 합작 법인인 신세계사이먼(아울렛) 실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 
특히 주요 점포 성장이 돋보였다. 3분기에 본점 44%, 강남점 17%, 센텀시티점 14% 등 고신장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.
 
이번 3분기 성과는 ▲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▲차별화 콘텐츠 확대 ▲외국인 고객 증가 등 본업 경쟁력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.
 
신세계백화점은 럭셔리·컨템포러리를 강화하고, 차별화된 F&B 브랜드 유치 등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.
 
본점은 '신세계스퀘어'를 중심으로 K-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 고객이 찾는 새로운 도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고, 강남점은 럭셔리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화제성 높은 팝업 및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했다. 센텀시티점과 대구신세계, 대전신세계 Art & Science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춘 브랜드 구성과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며 높은 고객 수요를 유지했다.
 
외국인 고객 증가도 실적 성장의 주요 요인이다. K-콘텐츠와 K-쇼핑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, 본점 · 강남점 · 센텀시티점 등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객이 크게 증가했다.
 
실제 3분기까지 외국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8,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.
 
신세계백화점은 앞으로도 점포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콘텐츠 확대를 통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, 글로벌 고객 수요를 적극 유치해 성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 
■ 안정적 흑자 구조 안착한 연결 자회사, 체질개선 넘어 초격차 시동
 
연결 자회사도 흑자 경영을 이어갔다.
 
특히 경영체질 개선을 이어온 신세계디에프ㆍ신세계센트럴ㆍ신세계까사와 사업전문화에 힘쓴 신세계라이브쇼핑은 3분기 기준 ‘역대 최대’ 영업이익을 달성했다.
 
신세계디에프는 올 3분기 매출액 4,511억(-16.3%)ㆍ영업이익 253억(흑자전환 / +309억)으로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.
 
'가격 경쟁' 중심에서 '경험 중심’으로의 전환을 이어가고 있는 신세계디에프는 올 3분기, 백화점 등 관계사와 연계한 VIP 제휴ㆍ공항 프리미엄 픽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하며 내실 있는 성장에 집중했다.
 
실제 신세계디에프의 회원 수는 올 3분기 누계 27%가 늘었으며 객단가도 전년 대비 1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 
신세계디에프는 앞으로도 구매력 높은 개별관광객(F.I.T)을 겨냥한 ▲차별화ㆍ맞춤형 서비스 강화 ▲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등을 앞세워 면세사업 내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.
 
신세계센트럴은 올 3분기 매출액 1,072억(+9.3%)ㆍ영업이익 312억(+13.0%)를 기록하며 신세계 편입 이후 첫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. *2012년 편입
 
기존 임대업의 견조한 실적과 함께 외국인 수요 증가에 따른 호텔사업(JW 메리어트ㆍ호텔오노마ㆍ영랑호 리조트)가 두 자리 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썼다.
 
신세계인터내셔날은 3분기 매출액 2,995억원(+16.6%)ㆍ영업이익 51억원(흑자전환 / +94억)를 기록했다.
 
매출액은 3개 분기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, 94억원을 개선했다.
 
패션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7.3% 성장했으며 어그, 에르노 등 해외패션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.
 
코스메틱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5.9% 증가했다. 특히 연작ㆍ비디비치 등 자사 코스메틱부문이 전년보다 18.4% 성장하며 부문 전체의 실적을 이끈 것으로 집계됐다.
 
올 3분기,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전 장르 고른 외형 성장과 함께 ▲럭셔리 패션ㆍ수입 코스메틱의 성장 ▲자사 코스메틱 브랜드의 약진 ▲국내 패션부문의 사업 효율화 성과가 더해지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.
 
신세계인터내셔날은 스튜디오 톰보이와 보브의 리브랜딩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어뮤즈 해외 판매망 확대 등 브랜드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
 
신세계라이브쇼핑은 3분기 매출 848억원(+0.2%), 영업이익 32억원(+33.3%)을 기록했다. 특히, 영업이익은 두 자리 수 이상 성장, 신세계 편입 이후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. *2022년 3분기 편입
 
이는 신세계맨즈컬렉션, 블루핏, 에디티드, 엘라코닉 등 자체 패션 브랜드를 포함,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결과이다.
 
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올 10월부터 지컷, 쥬시꾸뛰르, 센존 블루라벨 등 신규 브랜드를 잇따라 선보이며 패션 포트폴리오를 확대하는 등 상품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.
 
신세계까사는 3분기 매출액 1,182억(+85.0%)ㆍ영업이익 9억(흑자전환 / +13억)을 기록했다.
 
침체된 라이프스타일 시장 속에서도 ▲자주(JAJU)와의 전문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▲캄포 등 메가 히트 상품 강화 및 온라인 전용상품 확장 등 카테고리 확장과 고객층 다변화 전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이끌어냈다.
 
한편 신세계는 올 3분기부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.
 
신세계는 올 3분기 분기배당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병행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. 실적 개선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.
 
㈜신세계 관계자는 “백화점 본업 경쟁력과 자회사의 경영체질 개선이 실적으로 이어지며 역대 최대 3분기 영업이익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”며

  “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, 회사별 사업 전문화로 초격차 모멘텀을 만들 것”이라고 말했다.
 
 
 
 
[㈜신세계 2026년 3분기 실적]
	구 분
	2026 3Q
	2025 3Q
	증 감

	총 매 출
연 결
별 도
* 대전·대구·광주
별도법인 포함
	 
2조 9,034억
1조 3,746억
1조 8,565억
	 
2조 8,143억
1조 2,597억
1조 7,117억
	 
3.2%
9.1%
8.5%

	영업이익
연 결
별 도
* 대전·대구·광주
별도법인 포함
	 
1,643억
621억
1,037억
	 
998억
509억
840억
	 
64.6%
22.0%
23.5%


※ 관련 3분기 실적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.
https://www.shinsegae.com/company/ir-ko/ir.do#direct_move
